
<사례 1> 입국 금지 조치에도 환급 불가 조건을 이유로 숙박대금 환급 거부

A씨는 2019. 12. 27. 호주 현지 호텔을 2020. 4. 27. ~ 4. 29. 일정으로 예약하고 

약 140만원을 결제함. 그러나 2020. 3월경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호주의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로 여행이 불가하여 호텔에 취소 및 환급을 요청했으나 ‘환급 불가 

상품’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당함.

<사례 2> 항공편 결항에 따른 환급 요청에도 수수료 공제

B씨는 2019. 12. 4. 해외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유럽 왕복 항공권(2020. 4. 30. ~ 5. 9. 일정)을 

예매하고 124만원을 결제함. 그러나 2020. 4. 14. 항공사로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항공편 취소 통보 메일을 받고 환급을 요청했으나 항공사는 20만원 상당의 금액을 

수수료로 공제한다고 안내함.

<사례 3> 해외 항공 예약 대행 사이트의 연락두절

 C씨는 2020. 3월경 신혼여행을 위해 해외 항공 예약 대행 사이트를 통해 하와이행 

항공권 2매를 구매함.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운항 스케줄이 변경되어 취소를 

원하면 예약 사이트를 통해 환급 진행할 것을 항공사로부터 안내 받음. 이에 해외 예약 

대행 사이트에 메일, 전화, 채팅 등으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음.

<사례 4> 생산지 허위 표시된 마스크 구입가 환급 지연

 D씨는 2020. 3. 10. 국내 오픈마켓에 입점한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를 통해 마스크 

1박스를 구매하고 5만원을 결제함. 그러나 판매 페이지 상품명에 ‘브라질 생산 제품’이라고 

표시된 것과 달리 실제 수령 제품은 중국 생산 제품으로 확인됨. 이에 판매자 및 오픈

마켓에 문의했으나 판매자는 연락이 되지 않고, 오픈마켓은 판매자와 협의하라고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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